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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접어든 K리그1, 순위 싸움만큼 득점왕 경쟁도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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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의 싸박.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프로축구 K리그 최고의 골잡이들이 남은 시즌 치열하게 득점왕 경쟁을 벌인다.

하나은행 K리그1 2025가 33라운드까지의 정규 라운드를 지나 34라운드부터 파이널 라운드(스플릿 라운드)에 돌입했다.

파이널 A(상위 스플릿)는 다음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권 확보를 위해, 파이널 B(하위

스플릿)은 K리그2 강등을 피하기 위해 사활을 건다.

순위 싸움 못지않게 득점왕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진다.

34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득점왕 경쟁은 ▲수원FC 싸박(16골) ▲포항 스틸러스 이호재 ▲전북 현대 전진우(이상 15골) ▲대

전하나시티즌 주민규(14골) ▲전북 콤파뇨 ▲FC안양 모따 ▲울산 HD 이동경(이상 13골)으로 좁혀졌다.

K리그 득점 순위는 골 수가 같을 경우 더 적은 경기를 뛴 선수가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리그 종료까지 4경기가 남은 가운데 싸박부터 이동경까지 7명의 선수가 각자 팀을 이끌고 골 사냥에 나선다.

먼저 현 득점 선두인 싸박은 지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23라운드부터 25라운드까지 4경기 연속골을 넣는 등 하반기에만 11골을 쓸어 담으며 랭킹 최상단을 꿰찼다.

이호재는 프로 데뷔 후 첫 두 자릿수 득점으로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에 발탁되는 등 커리어하이를 달리는 중이다.

특히 직전 5경기 동안 4골을 터뜨려 득점왕 경쟁자들 중 가장 날카로운 결정력을 뽐내고 있다.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의 전진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전진우는 전북의 역사적인 통산 10번째 리그 우승에 이어 득점왕 등극에 도전한다.

우승 직후 전진우는 "20골 고지까지 밟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내 득점왕을 위해) 페널티킥도 밀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

다"며 동료들의 지원을 기대했다.

주민규는 직전 포항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골망을 갈라 14호골을 터뜨렸다.

그는 2021시즌 제주 유나이티드(현 제주SK) 시절, 2023시즌 울산 현대(현 울산 HD) 시절에 이어 통산 3번째 K리그1 득점왕

을 바라본다.

콤파뇨는 전북의 조기 우승이 확정됐던 지난 18일 수원FC전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직전 김천 상무전도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 회복이 늦어지면 득점왕 경쟁을 이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모따는 2024시즌 천안시티FC 소속으로 16골을 터뜨려 K리그2 득점왕에 오른 데 이어 올 시즌 안양 소속으로 K리그1 득점왕

에 도전한다.

현재까지 K리그2 득점왕과 K리그1 득점왕을 연속으로 수상한 선수는 2018~2019시즌 경남FC 말컹(현 울산)이 유일하다.



마지막으로 이동경은 전역 후 울산에 복귀해 잔류 싸움과 득점왕 경쟁을 벌인다.

이동경은 현재 11어시스트로 도움 랭킹도 1위에 올라 있어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노린다.

한편 일곱 골잡이 가운데 20골 고지를 넘을 선수가 탄생할지도 관심이다.

K리그1 득점왕은 2021시즌 주민규(22골) 이후 4년 연속 20골 이하에 그쳤다.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의 이동경. (사진=울산 HD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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